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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In this article, we overviewed clinical Korean Medicine studies on dementia by analyzing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2010 to 2019. 

Methods : We explored research articles on dementia from 5 Korean research databases using the keyword 
‘dementia’ and ‘Korean Medicine’. We included original articles and reviews of clinical Korean Medicine and 
excluded single case study and experiment article of animal model. Then we analyzed them according to 
the published year, journal type, and research topics. 

Results & Conclusions :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research trend’, ‘treatment’, ‘prevention’, 
‘evaluation’, ‘medical expenses’, ‘collaborative practice’ and ‘others’.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were 
published in 2011(24.4%).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was the journal with the most published 
articles(46.3%). In research topics, the analyses of research trend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39.0%) 
and the articles about treatment for dementia or evaluation index in Korean medicine had the second 
largest proportion(14.6%). We hope that various researches for therapeutic effects, mechanisms and 
preventive effects of Korean Medicine in dementia would be conducted for future study.

Key words : Dementia, Alzheimer’s disease, Vascular dementia, Korean Medicine

I. 서 론

치매(癡呆, dementia)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

위하던 사람이 후천적인 뇌기능장애로 인하여 기억력, 

수행기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 주의력과 같은 여러 

가지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장

애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치매는 질환명이 아닌 제반 증

상을 포괄하는 증후군(syndrome)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서 세부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

체 치매 등의 질환별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각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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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selection process

은 임상적 양상 및 병리학적 소견에서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 그 중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isease)는 단일 질환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60-70% 정도를 차지

하며,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는 뒤를 이어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5- 

10%의 유병율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전

국치매역학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율은 

9.18%로 나타났고, 2050년까지 20년마다 2배씩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사회경

제적 부담 또한 점차 가중되어 2040년에는 2013년 대

비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2). 

치매는 아직까지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현된 증상을 완화하

고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Choli- 

nesterase inhibitor(Donepezil 등)나 NMDA receptor 

inhibitor(Memantine)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

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창(Therapeutic window)

을 늘리고, 점점 증가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 등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치매가 발현되기 이전 시점부터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위험군을 조기 진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학은 치매를 痴呆, 呆病, 文痴, 愚痴, 癲狂 등의 

범주로 보고, 선천 稟賦不足, 후천적인 정신자극, 老化로 

인한 虛衰 등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3). 

한의학은 鍼과 韓藥을 통한 증상의 관리에 대해 기술하

고 있고, 예방적 측면에서도 治未病의 관점에서 心理, 

飮食, 起居, 氣功 등의 養生法을 통한 치매의 예방에 

대해서도 언급4)하고 있어서, 현재 치매에 대한 치료제

가 없는 상황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측면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최신 치매 관련 한의학 임상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분

석하여 치매에 관련 한의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

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치매와 관련된 임상 한의학 논문

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종류는 원저와 종설 논문

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동물 실험과 단순 증례보고 논

문은 제외하였다. 치매 관련 세부적인 주제나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지난 10년간 치매와 연관

된 임상 한의학의 연구분야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2. 논문 검색 방법

국내 한의학 치매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7일 국내 5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

으로 검색을 수행하였다. 한의학 관련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전통지식포탈(www.koreantk.com)과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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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ber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2017 2018-2019

Research Trends  16 7 5 2  0 2

  Acupuncture 6 2 3 0 0 1

  Herb 7 4 2 0 0 1

  Combined 2 1 0 1 0 0

  Medical Pattern 1 0 0 1 0 0

Treatment 6 5 1 0 0 0

Prevention 4 0 1 0 2 1

Evaluation 6 2 1 2 1 0

Medical Expenses 2 0 0 1  0 1

Collaborative practice 5 0 2 0 0 3

Others 2 0 1 0 1 0

Total 41

Table 1. Number of Articles classified by Research Topic

의학 정보포털(http://oasis.kiom.re.kr)을 주된 검색 

사이트로 이용하였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www. 

riss.kr),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www.ndsl.kr), 

한국학술정보 KISS(http://kiss.kstudy.com)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한국전통지식포탈과 전통의학 정보포털에서는 ‘치매’

를 키워드로 입력하였고, RISS, NDSL, KISS에서는 

‘치매’와 ‘한의학’을 검색어로 이용하거나, 세부 검색 항

목에서 한의학 관련 저널만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중

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4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Fig. 1).

3. 논문 분석 방법

선정된 치매 관련 논문은 우선 발행년도와 학술지별

로 분류하였다. 이후에 포함된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

여 세부 주제에 따른 연구의 추세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 과 

1. 발표년도별 분석 

논문들의 발표년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4편(9.8%), 

2011년에 10편(24.4%), 2012년 5편(12.2%), 2013년 

6편(14.6%), 2014년 4편(9.8%), 2015년 1편(2.4%), 

2016년 1편(2.4%), 2017년 3편(7.3%), 2018년 4편

(9.8%), 2019년 3편(7.3%) 이었다. 2011년에 가장 많

은 10편이 발표되었었고, 조금씩 줄어들어 2015-2016

년에 가장 적었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

편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

2. 학술지별 분석 

치매를 주제로 하는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학술

지는 총 19편(46.3%)이 발표된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였다. 그 다음으로는 총 4편(9.8%)이 발표된 대한예방

한의학회지였고, 3편(7.3%)이 발표된 동의생리병리학

회지, 2편(4.9%)씩 발표된 대한한의학회지, 경락경혈

학회지, 대한한의진단학회지가 있었다. 1편(2.4%)씩 발

표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대한

본초학회지, 동서의학,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이 뒤를 

이었다. 학위논문은 총 4편(9.8%)이 있었다. 

3. 논문 주제별 분석 

선정된 논문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니 크게 7가지 정

도로 구분 가능하였다. 치매에 대한 연구동향 및 문헌

고찰, 치매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치매 예방에 대한 

임상연구, 치매에 대한 한의 평가도구 연구, 치매에 대

한 건강보험 관련 연구, 치매에 대한 협진 연구, 기타 

연구 등이었다.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 

치매에 대한 연구동향 및 문헌고찰 논문이 16편(39.0%)

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치매 치료에 대한 전향

적 또는 후향적 임상연구 논문으로 6편(14.6%)이었다. 

치매에 대한 한의 평가도구 연구 또한 6편(14.6%)이었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4권 제1호(2020년 4월)

40

Author(Year) Research Topic Subject Summary

구진숙(2010)5) 치매 치료 한약 연구 논문 동향 한약물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논문 

필요성 제기 

권용주(2010)6) 치매 한약물 치료 임상논문 고찰 한약물
甘草와 人蔘, 白朮 등 補氣劑, 大黃, 遠志 
石菖蒲 등이 다용, RCT 논문 필요성 제기

이영준(2011)7) 혈관성 치매 치료 약물 문헌고찰 한약물
천연물 투약 후 인지기능 등이 향상되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 없음. 한·양방 

병용투여의 경우 유의한 효과

전원경(2011)8) 계량정보분석 기반 연구개발 성과분석: 
치매 치료용 천연약물

한약물
계량정보 분석을 이용하여 치매 천연약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함을 
확인

김가나(2012)9) 혈관성 치매 치료 한약물 임상연구 고찰 한약물
人蔘, 川芎, 甘草, 陳皮, 黃芪, 當歸 순으로 

다용됨 

허은정(2012)10) 치매 치료용 한약 처방의 연구성과 
정성평가 

한약물
많이 연구된 약물은 抑肝散, 釣藤散. 아직까지 
인지기능 자체보다는 동반 증상을 치료하는 

연구가 많음

조나영(2018)11)
강황의 항치매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한약물

강황의 항치매 효과는 주로 항산화 효과로 
기인함

이봉효(2011)12)
알츠하이머 치매의 육경적 해석 및 침구 

치료 
침

알츠하이머 치매는 厥陰經의 항진과 少陽經의 
약화에 따른 불균형 

이봉효(2011)13) 혈관성 치매의 육경적 해석 및 침구 치료 침 혈관성 치매는 少陰經의 기능저하가 주원인

김승만(2013)14) 치매의 병인병기 및 침구 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침 국내 및 중국 문헌 고찰

이고은(2012)15)
치매환자의 두침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동향
침

運動區, 感覺區, 暈聽區, 足運動區, 四神聰, 
百會, 神庭 등 다용

김광혁(2013)16)
혈관성 치매 침치료 임상연구에 대한 

고찰
침

26편의 혈관성 치매 침치료 논문. 대부분 
효과적이었으나 대상 논문들의 질이 낮은 

한계점

김은지(2018)17)
치매의 침치료에 대한 해외 RCT 연구 

동향
침

9편의 치매 침치료 연구. 대부분 침 치료 효과 
우수. 침치료는 다른 치료와 병행시 더 

효과적임.

김우영(2011)18)
한의학의 치매관련 임상연구 동향분석과 

제안
한의학 전반

RCT, 치매 한의평가도구 필요성, 중재연구 중 
한의학 변증시치 필요성,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필요

김태윤(2014)19)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의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연구현황 
한의학 전반

알츠하이머 치매의 한방처방에는 공진단, 
조위승청탕, 건뇌탕 등, 침치료는 백회, 신정, 

인당, 인중 등

박미선(2014)20) 치매의 변증 연구 변증 
치매의 변증은 腎虛髓減, 痰瘀阻竅, 氣滯血瘀, 

肝腎虧虛, 痰濁阻竅 

Table 2. Summary of Articles related to Research Trends

다. 치매에 대한 협진 관련 연구가 5편(12.2%)이었으

며, 치매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4편(9.8%)이었

다. 건강보험 수가 관련 연구가 2편(4.9%)이었고, 기

타 연구가 2편(4.9%)이었다(Table 1).

4. 세부 내용별 분석 

1) 치매에 대한 연구 동향 및 문헌 고찰

치매에 대한 연구 동향 및 문헌고찰 논문은 크게 한

약물5-11), 침치료12-17), 한의학 전반18,19) 및 변증2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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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Year) Research Topic Type Evaluation Index

조혜영(2010)21) 치매 환자 후향적 연구 후향적 치매검사(K-DRS) 전후비교, 사용된 처방

전은영(2011)22) 음악요법이 치매 환자의 인지, 문제행동, 
수면에 미치는 효과 

전향적 인지 장애(MMSE), 문제행동, 수면장애 개선

정춘임(2011)23) 요리 미술 활동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전향적 인지 기능(MMSE-K), 우울

신유정(2011)24) 백회혈 직구 치료가 치매환자의 이름대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향적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단축형

최성훈(2011)25) 혈관성치매에 대한 한·양방 치료약물 
처방 사례 연구 

후향적 한약, 양약 처방 빈도, 단일 본초 사용량

송일곤(2013)26)
지역사회 독거노인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효과
 전향적 간이 정신상태 검사(SMMSE-DS)  

Table 3. Summary of Articles related to Treatment

한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한약물에 대해서는 수준 높

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논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고5,6), 국내 현황

에서는 抑肝散, 釣藤散 등의 한약처방10), 甘草와 補氣

劑, 遠志, 石菖蒲 등의 多用된 단일 약재에 대한 보고
6,9)가 있었으나, 외국 저널 검색결과 활성대조군 대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언급7)도 있었으며, 치매에 동

반된 다른 증상에 대한 효과 이외에 인지기능 자체에 

대한 효과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10)하였다. 침치

료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六經에 따라 고

찰한 논문이 있었으며12,13), 頭鍼과 百會, 四神聰 등의 

다용 혈자리에 대한 보고15)가 있었다. 침치료는 치매에 

유의한 효과를 가졌으나 침과 전침에 따른 차이를 규명

하기는 어려웠고, 다른 치료와 병행시 더 효과적임을 

보고17)하였다.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연구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16)(Table 2). 한약물의 경우에

는 2010년대 초반 이후 제대로 된 연구 동향 및 고찰 

논문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치매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치매 환자에 대한 후향적 논문은 2010년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이용하여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특징, 빈용 처방 및 치료 효과 등을 분석한 논문21)이 있

었다. 빈용처방은 調胃升淸湯(45.7%), 健腦湯(23.9%), 

星香正氣散(13.0%)의 순서로 나타났고, 調胃升淸湯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星香正氣散은 혈관성 치매에 주로 

처방되었다. 치매검사의 전후 변화는 알츠하이머 치매

군에서만 총점과 일부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혈관성 치매와 혼합형 치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그밖에 최성훈(2011)25) 연구를 보면 의과대학병원

에서는 도네페질, 갈란타민 순서로 많이 처방되고 있었

고, 한방병원에서는 安神淸腦湯과 補中益氣湯이 많이 

처방되었으며, 단일 본초로는 평균용량 기준 香附子와 

石膏가 많이 사용되었다.

전향적 연구로는 음악요법22), 요리 미술 활동23), 백

회혈 직구치료24), 침과 한약을 동반한 한의학적 치료가 

치매환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연구26)가 있었다. 

음악요법은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을 경감시키고,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인지기능에는 큰 영

향이 없었다. 요리 미술활동은 인지기능과 우울감을 개

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백회혈 직구치료는 언어기능에 

대해 즉시적 효과의 가능성은 보였으나, 장기적 효과는 

없었다. 마지막으로는 心을 위주로 변증치료한 지역사

회 치매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를 보였다는 

논문이 있었다(Table 3). 논문 출간연도를 보면 2010

년대 초반으로 최근에는 증례보고 이외의 치매의 치료

에 대한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치매예방에 대한 연구

치매 예방과 연관된 연구는 모두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이나 우울

감, 삶의 질,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실천에 주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였다. 4편의 연구 중 한의약을 

사용하지 않은 1편27)을 제외한 세 편에서는 침과 기공

요법과 같은 한의체조를 시행하였고, 그 중 1편2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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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숙(2013)27) 치매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 X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

송애진(2016)28) 한의치매예방 프로그램 효과연구 O (침, 한약, 한의체조)
인지기능, 삶의 질, 치매 지식, 태도 및 

예방실천, 우울 

정헌영(2017)29)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 O (침, 기공, 명상) 치매 지식 및 예방행동, 우울, 화병

조민군(2019)30)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결과 분석 O (침, 기공)
인지기능, 삶의 질, 우울, 치매 지식, 

태도 및 실천

Table 4. Summary of Articles related to Prevention

Author(Year) Research Topic Summary

류창희(2010)31) 치매 한의 평가도구 개발 6가지 장부변증 확립

서현욱(2011)32) 치매 환자 임상증상 변증분석 肝腎陰虛가 50%로 가장 많음. 虛證이 實證보다 많음

허은정(2013)33) 치매 한열허실 변증 지표 문항 개발 26개의 한열허실 지표문항 개발

김가나(2014)34) 치매 한의진단 평가도구 적용 肝腎陰虛가 65%로 가장 많음

허은정(2015)35) 치매 한열허실 변증 지표문항 예비분석 한열허실 지표문항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이고은(2017)36) 한의학 병리적 노화척도와 한의학적 변증진단 개발
9가지 병리적 노화문항, 氣虛, 陰虛, 痰飮, 火熱의 

변증진단 

Table 5. Summary of Articles related to Evaluation

침, 한의체조와 한약까지 같이 시행하였다. 대부분 인

지기능은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나, 1편에서는 인지기능

을 평가하지 않았고29), 다른 한편에서는 대조군이 설정

되어 있지 않았다30). 치매에 대한 지식이나 예방 실천 

점수 등은 모두 증가하였고, 우울감은 2편의 연구에서

는 호전을 보였으나28,30), 2편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27,29). 삶의 질은 2편의 연구에서는 호전을 

보였으나27,28), 1편에서는 차이가 없었고30), 나머지 1편

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29)(Table 4). 논문의 출판연

도는 4편 중 3편이 2016년 이후에 출판되어서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4) 치매에 대한 한의 평가도구 연구 

치매에 대한 한의 평가도구 연구는 2010년 처음 시

작되었다31). 이 때 기혈진액, 장부변증 진단을 이용하여 

肝腎陰虛, 氣滯血瘀, 氣血兩虛, 火熱熾盛, 痰濁阻竅, 

脾腎陽虛의 6가지 치매 변증지표를 확립하였다. 그 이

후에는 이것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제

시하였는데, 肝腎陰虛가 치매 환자군의 50-60% 정도

로 가장 많았다32,34). 그밖에 팔강변증 중 한열허실 변

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를 만들고33), 신뢰도 및 타당도

를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35). 마지막으로는 2017년에 

동의보감 조문을 기반으로 정상 노화와 치매의 병리적 

증상을 구분하기 위한 한의학 노화척도와 변증진단을 

개발하는 연구가 있었다36)(Table 5). 논문의 출판연도

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5)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연구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연구로는 첫 번째로, 신

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있는 정신요법 및 치매 검

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양방 정신요법 및 치매검사와의 

수가 비교를 시행한 것이 있다37).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간 한방정신요법을 받은 환자수는 매년 증가

하여, 2013년에는 2009년보다 4.88배 증가하였다. 그

중 한방병원보다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증가율

이 훨씬 컸다. 정신요법 중에서는 지언고론요법과 이정

변기요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치매검사의 경우 한방의

료기관에서 받는 경우가 51% 감소한 반면, 양방의료기

관에서는 2.46배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논문

에서는 2014년 국가 환자 표본자료를 가지고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의과, 한의과의 진단검사 항

목의 이용과 의료비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38). 경도인지 

장애는 전체 치매환자의 19.5% 였으며, 전체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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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Year) Research Topic Summary

장재순(2014)37)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 검사의 현황, 수가 

적절성 연구
지언고론요법, 이정변기요법 많이 사용, 5년간 한방정신요법 

받은 환자수 약 5배 증가 

이정배(2019)38) 한국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의·한의 
진료비용에 관한 연구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19.5%. 전체 치매환자 중 의과에서 
상병등록 비율은 98%

Table 6. Summary of Articles related to Medical Expenses

Author(Year) Research Topic Summary

이고은(2012)39)
치매의 한방치료와 협진치료에 대한 전문가 집단 

설문연구
처방 빈도순: 六味地黃湯, 調胃升淸湯, 

星香正氣散

이고은(2013)40) 증례를 통해 본 치매 양한방 협진 모델 한방치료/양방치료/한양방 협진 우선순위 제안 

김보민(2018)41) 한의 의료기관 경도인지장애 협진 매뉴얼 경도인지장애 협진 매뉴얼 제안

이고은(2018)42) 협진치료 받은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처방 빈도순: 억간산가진피반하, 팔미환

김보민(2019)43) 혈관성 치매 근거기반 협진 매뉴얼 혈관성 치매 협진 매뉴얼 제안

Table 7. Summary of Articles related to Collaborate Practice

중 의과에서 치매 상병을 등록한 환자 수는 98.2%, 한

의과에서 1.8% 였다. 한의과에서는 검사 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는 맥전도 검사였다

(Table 6). 논문의 출판연도는 2014년과 2019년이었다.

6) 치매에 대한 협진 연구 

2012년 첫 번째 논문39)은 한의 신경정신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치매의 한방치료와 협

진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였다. 한약물 치

료가 유효한 치매증상으로 기억력 향상이 20%, 일상생

활 기능향상이 14%, 불안이 12%를 차지하였다. 가장 빈

도가 높은 처방은 六味地黃湯(15%), 調胃升淸湯(11%), 

星香正氣散(10%) 순서였다. 협진치료를 받은 치매와 경

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논문42)

에서는 한의과 진단검사 중 많이 활용된 검사는 미네소

타 다면적 인성검사와 서울신경심리검사였고, 가장 많

이 쓰인 한약물은 억간산가진피반하 산제와 탕제인 팔

미환이었다. 나머지 3개 논문은 협진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이었다. 처음 논문은 증례 2례를 통해 협진 모델을 

제언40)하는 형태였고, 뒤의 2개 논문은 근거에 기반하

여 각각 경도인지장애41)와 혈관성 치매43)에 대한 협진 

매뉴얼을 제안하였다(Table 7). 논문의 출판연도는 최

근 2년 간 근거기반 매뉴얼 제안 연구가 있었다. 

7) 기타 연구 

기타 연구로는 설문지 조사를 통한 환자와 요양 보

호사 간의 일상생활활동 지각차이 조사 연구44)와 전문

의와 일반의 사이의 치매 한의진료 현황에 대한 인식도 

조사45)가 있었다. 치매는 환자 당사자 뿐 아니라 care- 

giver의 역할도 중요한데 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인

식도에서 환자와 보호사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치매에 대한 한의치료 현황을 한방신경정신과 전

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비교하였는데, 일반의가 한의학

적인 문진을 통한 효과판단을 중시한다면, 전문의는 한

국판 치매평가 검사(Korean-Dementia Rating Scale, 

K-DRS),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과 같은 객관적 평가도구를 좀 더 활용하는 경향

을 보였다(Table 8). 

Ⅳ. 고 찰 

치매(痴呆)는 기억력, 수행기능, 주의력 등을 비롯한 

제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까지 장애를 보

이는 증후군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의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

인을 차지하는 질환으로서,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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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Year) Research Topic Summary

송민선(2012)44)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지각 차이 

치매노인의 주관적 판단과 요양 보호사의 객관적 
판단은 거의 일치함

서영경(2017)45) 치매, 경도인지장애의 한의진료 현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한의사 인식도 조사 

전문의는 정신요법, 향기치료를 많이 활용하며, 
일반의가 문진을 통한 효과판단을 중시한다면, 
전문의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중시하는 경향

Table 8. Summary of Articles related to Other topics

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침착을 주요 소견으로 

한다46). 

우리나라는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

에 진입하였고, 2015년에 국내 총 치매 진료비는 2011

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2050년 총 국가 치매관리

비용이 실질 GDP의 1.5%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가 있

다2).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치매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언하면서 전국 보건

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

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47).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

문에, 치료적 관점에서 치매증상을 개선하고 진행을 지

연시키는 것 이외에도 치매의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 한의학 분야에서 치매와 

관련된 최신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

이스 5곳에서 포괄적으로 ‘치매’와 ‘치매’ 또는 ‘한의학’

을 검색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치매 

관련 국내 한의학 연구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총 41편

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치매질환의 

중요성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표

된 치매 관련 한의학 연구논문의 숫자는 2010-2014년 

사이에 70.7%(29편)를 차지하고, 2015-2019년에는 

12편으로 도리어 감소하여 향후 치매에 관한 다양한 한

의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집된 논문을 연구 주제에 따라 크게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연

구의 동향 및 고찰 논문이었다. 침과 한약물, 한의학 

전반 내지는 변증에 관한 연구 동향 논문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전체 논문 중 39%(16개)를 차지하여 가

장 많았다. 침치료 연구 동향 논문의 경우에는 침치료 

중에서 두침요법, 질환적으로는 혈관성 치매에 대한 연

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였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해외 RCT 연구에 대한 동향 논문이 있었다. 두침요법 

이외의 다른 침치료법의 치매에 대한 효과 고찰 논문이

나, 질환적으로 치매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알

츠하이머 치매에서의 침치료 효과 고찰 논문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약물 연구 동향 논문의 

경우에는 최근 4-5년 내의 연구 동향 및 고찰 논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 고찰 논문에서 지적

하였듯이 연구 설계적으로 우수한 논문 또는 RCT 논

문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두 번째로, 치매에 대한 전향적 및 후향적 임상연구 

논문은 총 6개(14.6%)가 있었다. 대부분 지역사회 기반 

연구였고,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연구는 후향적인 의무기

록 분석이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 기반 연구이기 때문

에 진단 검사 등을 이용한 치매 환자에 대한 질환적 감

별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연구기간이 상대적

으로 짧은 경향이 있다. 또한 2010년대 초반 이후에 시

행된 연구가 없었다. 그리고 치매 증상에 대한 양약 복

용 등과 같은 변수 통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논문에 

따라서 인지기능의 호전을 수치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치매와 동반된 다른 증상을 호전

시키는 것 이외에도 기억장애라는 치매의 주된 증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

향적 논문의 경우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질환적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병원기반의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치매예방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은 총 4

개가 있었다. 역시 모두 지역사회 기반 연구였고, 연구

기간이 너무 짧은 경향이 있었다. 한의약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단기적인 임상지표의 변

화 외에 장기적인 치매로의 전환율(conversion rate) 

등을 비교할 수 있다면 한의학치료의 예방적 효과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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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로, 치매에 대한 한의 평가도구 연구에서는 

기혈진액 장부변증과 한열허실 변증에 입각하여 치매

에 대한 변증을 표준화하고,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의서에 있는 여러 증상 중에서 생리적 노화 대비 병리

적 노화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다. 다만 문항개발 이후 

데이터를 축적하여 좀 더 대규모의 임상 적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 번째로,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건강보험 

수가 연구에서 첫 번째는 한방 정신요법 및 치매검사의 

수가를 양방 정신요법 및 치매 검사와 비교하였고, 두 

번째는 한국 치매 환자의 진료비용을 한·양방 나누어

서 비교한 연구였다. 비보험제제 등에 대한 정보가 없

지만 제도권 내에서 치매에 대한 한의학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속 연

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한의학적 치료

가 치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음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방향

일 것이다.

여섯 번째로, 치매에 대한 한양방 협진 모델에 대한 

연구는 크게 협진에 대한 증례 및 후향적 차트 분석 또

는 매뉴얼 제안에 대한 연구였다. 단순히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 혈관성 치매와 같은 세부 질환별 협진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다만, 향후 이런 매뉴얼에 따른 

협진 진료 케이스가 많이 축적되어 인지기능 점수, 삶

의 질과 같은 실질적인 지표의 호전을 보여주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와 요양 보호사 간의 환자 증

상에 대한 인식도 차이, 치매진료에 대한 전문의와 일

반의 사이의 인식도 차이를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치매의 관리는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환자를 간병하는 

요양인력들의 역할도 중요하며, 환자가 인식하는 정도

와 보호사가 인지하는 정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치매 관련 국내 임상 한의

학 논문들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임

상 한의학 관련 주제를 생각해보자면, 우선적으로는 치

매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할 것이다. 임상진료 지침과 개발된 한의평가도

구, 협진모델 등을 적용하여 치매의 주요 증상 및 세부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규명하고, 한편으

로는 실험연구 및 신경영상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치료 

기전(Mechanism)을 밝히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치료 타겟 물질이나 제제 및 제형 개발 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치매 연구에서

는 임상 증상에 의해 치매를 정의하기보다는, 병리학적 

기준에 따라 치매 질환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연구분야에서도 이런 기준에 따라야 향후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10년의 

기간을 두고 지역 사회 내지는 병원기반으로 치매의 예

방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의학적 처치가 건강보험 관련 연

구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상 논문을 국내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정하여 해외 학술지에 출간한 연구나 보고

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동물실험이나 

단순 증례보고 논문도 제외하였으며,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등과 같은 치매 카테고리 안의 세

부 항목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한 경향이 있다. 이는 앞

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의 의도는 최근 10년간 국내 

치매 환자들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방식의 연구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치

매 관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연구방향 설정

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앞으로도 

더욱 수준높고,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활용한 치매 연

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치매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의 동향을 알

아보기 위해 5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한 41

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주제로는 치매 

연구동향 및 문헌 고찰 16편, 치매에 대한 전향, 후향

적 치료연구 6편, 치매의 예방 효과 4편, 치매에 대한 

한의 평가도구 6편,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연구 2

편, 치매에 대한 한양방 협진 연구 5편, 기타 2편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향후 연구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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